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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related stres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iddle-aged women.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14 middle-aged women 
living in Gwang-ju city, Korea. For analysis of data,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Cronbach's a, /-test, 

ANOVA and Duncan-test were applied.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the middle-aged women's physical-related stress was classified as follows: 1) 

body-related stress, 2) face-related stress, 3) hair-related stress. The middle-aged women were under a lot of 

pressures from hair. Second, usually, between the group of physical-related much stress and a little stress.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xistence in a purchasing experience.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t: intention of purchasing. Third, among demographic factors(age, educated level, 
job, income, and existence or nonexistence menstru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a physical-related 

stress. Finally, among demographic factors(age, educated level, job, income, existence or nonexistence her husband, 

and existence or nonexistence menstru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아"(외모 관리 행동), middle-aged vs卯e"중년 여성), physical-related 
stress(신체 관련 스트레스),

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자녀의 조기 단산에 따

L 서 론 른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여성의 중년 기간이 상대

적으로 길어지고 있고, 인구 비율에서 중년 여성이 

최근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개선 등으로 평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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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 사회의 제반 여건상 중년 여성은 과거 

보다 더 경제적 • 정서적으로 안도감과 안정감을 누 

리고 있다. 그러나 중년 여성은 인생 발달 주기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역할을 경험하며, 사회적 • 심리 

적 •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현 

재 우리나라의 40 • 50대 중년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고, 아내 와 며 

느리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가 

족 및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직장 

여성의 경우 직무와 가사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 

안게 된다. 더욱이 자신의 신체적 노화와 폐경에 따 

르는 생리적 능력 상실과 신체적 매력성 상실이 자 

아 존중감을 낮추기도 한다2). 이러한 다양한 역할 수 

행과 신체 변화는 중년 여성의 막연한 불안과 장래 

에 대한 걱정 근심을 증가시키며, 자신과 환경에 대 

한 불만 및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따른 두려움 등 중 

년 여성의 생활사건에 정신적 • 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신혜숙" 

은 중년 여성들의 스트레스 유형을 시댁과의 갈등, 

부부예의 결여, 자존심의 저하, 일상생활주의 변화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스트레스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외모의 변화와 신체적 노화라고 

밝혔다. 김은정 등'도 연구 대상 절반 이상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신체적인 노화 및 외모에 대 

한 불만이라고 밝힘으로써 중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 

가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년 여성의 신체 변화에 따른 이러한 스트레스 

는 현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사회 

로부터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아름다움과 외모 지상 

주의의 팽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얼 

짱」,「몸짱」이라는 신조어와 더불어 매체광고가 부 

추기는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에는 나이가 들어도 젊 

음을 유지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암시 

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조혜자, 방희정'2 3 4 5 6 7 8)은 이러한 외 

모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여성들도 아름답고 날씬한 

것이 좋다는 외모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 

으며,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 

지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수경, 고애란"도 신체적 외모는 매우 가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평가와도 직결되며,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가 스트레 

스의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만족감을 높여줌으 

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우리 사 

회의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여성들의 

외모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성미혜, 윤자원, 손혜영,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4권 2호(2005), 
pp. 186-194.

3) 조현주, "중년여성의 우울증과 통합적 부부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권 3호 (2006), pp. 363-376.
4) 신혜숙,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관한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2권 3호 (2002), pp. 406-415.
5)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권 1호 (1999), pp. 1-14.
6) 조혜자, 방희정, “여성의 명시적 암묵적 자아해석에 미치는 성 고정관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권 

3호 (2003), pp. 101-122.
7) 이수경, 고애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1호 (2006), pp. 59-70.
8)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 5-8.

그러나 신체 노화로 인한 외모 변화의 스트레스 

를 받고 있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외모 관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 

들이 어떠한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신체 관련 스트레스 

가 중년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중년 여성의 배경 특성에 따라 신체 관련 스트레스 

의 유형과 강도 및 외모 관리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중년 여성의 신체적 • 심리적 특성

인생 발달 주기상 중년기는 환경적 • 심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는 보 

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구분은 학자들制 

_ 116 -



제 16 권 제 1 호 전현진•정명선 117

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 

년기는 40세에서 60세 혹은 65세까지의 시기를 의미 

하며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변 

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알려진다'". 한편，폐경 현상 

을 수반하는 여성의 갱년기는 보통 45세에서 60세 

경까지로 중년기에 속해 있다. 폐경은 어머니 역할 

로부터의 해방, 출산 능력 상실, 노년기 시작 등을 의 

미하는 생물학적 연령의 한 단계로, 여러 가지 신체 

적 증세와 심리적 불안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m 이영륜u)에 의하면 폐경에 대한 중년 여성들의 

반응은 달리 나타나는데, 이유 없이 위축되고 외모 

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심리적 

위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 등을 이용 

하여 외모 관리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중년 여성의 또 다른 신체 변화는 신진대사의 기 

능 저하, 체중 증가, 체 형 변화, 피부 손상, 주름살 증 

가, 머릿결 변화 등이며, 특히 지방질이 하체로 향하 

는 경향에 따라 배와 엉덩이가 비대해지고 허리선의 

구별이 어려워지며, 어깨가 둥글고 처지게 되는 등 

이다 H").

또한, 중년기는 노화되어가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이 끝남에 따라 새로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독립에 따른 상 

실감으로 인해 빈 둥지 증상을 보이거나 동세대의 

친구나 동료가 불의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 의 허 무함을 깨 닫고 나약해 져가는 심 리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2. 신체 관련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에 

서 부과되는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내적 요구가 개 

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경험하는 현상顷 혹은 불 

안, 두려움, 정서적 긴장,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 

의 안녕상태가 위협받게 된다").

조은숙19)은 여성의 스트레스가 남성의 스트레스 

보다 더 크다고 하였으며, 이평숙衲은 일반적으로 40 

대의 여성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크 

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낀 

다고 하였다. 김영희, 박형숙”)은 직업을 가진 주부 

가 전업주부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신체 증상은 전업주부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 

고, 이를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작용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양계민22)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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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J. Stewart and J, M. Ostrove, "Women's personality in middle age: Gender, history, and midcourse correc­
tions,* 11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11 (1998), pp. 1185-1194.

10) 김 기범, 전경 숙, 차영 란, “한국 중년여성 의 사회 적 역 할과 삶의 행 복,” 한국심리 학회 논문집 (2006), pp. 
206-207.

11) 강혜경, ''중년기 주부의 외출복 구매문제 인식 및 관련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7.
12) 이영륜,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4.
13) E. B. Hurlock,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78). 

pp. 260-263.
14) 이영륜, Op. cit., pp. 260-263.
15) 최원희,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권 2호 (2006), pp. 141-150.
16) M. H. Park, "Factor influencing relate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3 No. 2 (1997), pp. 257-284.
17) 박복희, 이영숙,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권 3호 (2000), pp. 

383-397.
18) Z. J. Lipowski, Psychosomatic Medicine and Psychiatry, (New York: Plenum Medical Book, 1985), pp. 71-90.
19) 조은숙, 오경옥, “일부 결핵병원 입원환자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및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 

구,'' 충남의대잡지 10권 1호 (1983), pp. 190-200.
20) 이평숙,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21) 김영희, 박형숙, “일부 도시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 

권 4호 (1992), pp. 56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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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을 남성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더 중시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자 

신이 사회적인 이상적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김양진, 강혜원为)은 

자신의 외모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비하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자신 

의 외모가 향상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지므로 자신의 외모가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신체부분을 숨기려는 행동 

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외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 

들면서 스트레스 역시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편, Rousseau的 는 중년 여성이 폐경을 여성적 매력 

성이나 젊음의 상실로 받아들여 이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클 경우, 우울과 정신적 공황상태 에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년 여성의 신체적 외모 

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암시하였다. 고범서 

◎는 급속한 경제 발전 및 정신적, 문화적 변화의 시 

기를 지내온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은 신체적 노화 

로 쌓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공허감 및 가치의 혼란 

을 물질(의복, 보석류, 패션 서비스 등)의 소유와 소 

비에 의한 충족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 

히 외출복 구매 및 착용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측면 

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려 한다고 하였다. 

김양진, 강혜원m도 중년 여성이 자신의 신체 변화 

및 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상적인 외 

모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3. 외모 관리 행동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 

는 신체적 특성으로 체격, 얼굴, 모습, 의복, 화장, 안 

경과 같은 액세서리, 건강 상태, 체취 등을 포함하며 

27), 외모 관리 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 

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임숙자 등勁은 외모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 

(바디 이미지)이므로 외모를 가꾸기 위한 개인의 의 

지가 옷이나 헤어스타일, 화장품에 신경을 쓰는 것 

에서부터 체중 조절, 성형 수술 등 적극적인 외모 관 

리 행동을 하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Kaiser瑯는 사람들의 외모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여성들은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체 

중 조절, 화장, 성형 수술, 피부 관리, 의복 등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 

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 신체와의 거리감을 최 

소화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김선희洵는 한국 여성 

은 이상적인 미로 '내적인 미，와，서구적인 신체 매 

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 

해 얼굴을 가꾸고 외모 관리 행동으로 화장이나 피 

부 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 

명선32)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들이 화장, 헤어 관 

리, 마사지나 팩의 사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운동 

등 일상적인 외모 관리 행동을 하고 있으며,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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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계민,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에 미치는 영향，，(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7.
23)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지 16권 2호 (1992), pp. 197-209.
24) M. E. Rousseau "Hormonal pharmacology for the perimenopause," American College of Nurse-Midwives Regional 

Workshops 1998). Providence, Seattle, Miami, Houston.
25) 고범서, 가치관 연구, (서울: 나남, 1992), p. 31.
26) 김양진, 강혜원, Op. cit., pp. 197-209.
27) 황인정, "원아, 학부모, 원장이 선호하는 유치원 교사의 체형과 이상적인 외모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 

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11-18.
28) 김정애, 김용숙,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구가정과교육학회지 14권 1호 

(2001), pp. 55-73.
29)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정 역, 바디 이미지 -발전 • 일탈 • 변화-, (서울: 교문사, 2000), p. 106.
30)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0), pp. 174-175.
31) 김선희,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41권 5호 (2003), pp. 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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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만 체중 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설사제와 구토 

제 복용 및 흡연, 성형 수술 등 위험이나 고통을 수 

반하는 극단적 인 외모 관리 행동을 보이 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모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젊 

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외모 관리 행동이 

젊은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중년 여성 

들도 자신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만족은 물론 심리적 안녕감을 찾기 위해 신체적 매 

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모 관리 노력을 해오고 

있다. 최현진科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여성성을 회 

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용 성형 수술을 선 

택한다. 이는 성형 수술이 신체의 매력성을 증가시 

키는 수단인 동시에 근본적인 외모를 향상시키고 긍 

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 

문이다M). 때문에 만약 돈이 없거나 아깝다고 느껴져 

고민을 할 경 우 속칭，야메，라는 무허 가 업 체 들까지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외모 관리 욕구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3’ 과거의，타고난 미모，라는 개 

념과는 달리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 

들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러 

한 현상은 외모와 관련된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초 

래 하였 다珂

in.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원과 강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중년 여성 

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중년 여성 

의 외모 관리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조사 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 

년 여성 414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자는 40대가 164명(39.6%), 50대가 150명(36.2%), 

60대가 100명(24.2%)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업의 경 

우 전업주부가 233명(56.3%), 판매서비스/기타가 103 

명(24.9%), 전문직 이 78명(18.8%)으로 파악되었다. 학 

력은 중졸 이하가 89명(21.5%), 고졸이 223명(53.9%), 

대졸 이상이 102명(24.6%)으로 파악되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57명(8.5%), 200〜 

300만원 미만은 142명(29.5%), 300~400만원 미만은 

64명(34.3%), 400만원 이상은 51명(15.5%)으로 파악 

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328명(79.2%), 없는 여 

성은 86명(20.8%)이었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여성 

이 209명(50.5%), 폐경인 여성은 205명(49.5%)으로 파 

악되 었다.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강도

중년 여성이 자신의 신체 노화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불편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중년 여성의 얼굴과 목 부위의 주름살 증 

가, 백발, 눈 처짐, 피부 탄력 저하, 팔 굵기 변화, 뱃 

살 증가, 체중 증가, 주근깨, 기미, 검버섯 생성, 치아 

손상 등 자신의 신체 변화에 따른 신경이 예민하게 

쓰이는 부정적 지각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박순영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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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명선,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권 3호 (2003), pp. 165-179.

33) 최현진, "중년여성의 성형수술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나이 듦(aging),”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권 1호(2005), 
pp. 109-132.

34) 이현옥, 구양숙,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연구 -성형수술 • 비만체형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구의 

류산업학회지 8권 1호 (2006), pp. 113-122.
35) 강상현,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1-3.
36) 허미영, “여성의 체형관리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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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 스트레스에 관한 측정도 

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총 12문항을 5 

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외모 관리 행동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다양한 신체 변형 수 

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화장, 헤어 • 피부 관리, 의복, 장신구 선택 

을 포함하여 체중 조절을 위한 헬스/요가, 성형 수술 

등 중년 여성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평소 패션 제 

품 혹은 패션 서비스를 사용구매하고 싶거나 혹은 

사용 • 구매했던 행동 및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명 

선3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 • 보완하여 총 20문항을 의도와 실제 경 험으로 구 

분하여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3) 응답자의 배경 특성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월경 유무, 배우자 

유무 등을 묻는 문항을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통해 측정도구를 수정 •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7월 20부터 7월 26일까지 총 50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 

을 제외한 총 41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 

료 분석에는 SPSS 12.0 통계 Package를 사용하였으 

며, 기술통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 

a), /-test, AN0VA 및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원과 강도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원과 각 차 

원별 스트레스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12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이용 

하여 주성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과 같 

이 고유치 1.0 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P)는 .67 이상으로 파악되 

었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한 총 변량은 63.57%였다.

요인 1에는 신체의 일부분인 뱃살, 허리, 팔 굵기, 

엉덩이, 체중 등 체형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 문항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체형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얼굴과 목의 주름, 얼굴 

의 기미 • 검버섯, 눈 처짐 등 얼굴과 관련된 신체 변 

화에 대한 스트레스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얼 

굴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 

는 머리카락이 푸석거리고 많이 빠지며 흰머리가 늘 

어나는 등 헤어와 관련된 스트레스 문항이 포함되었 

기 때문에 “헤어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요인별 평균에 비춰볼 때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중에서 헤어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주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모발이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관 

되지는 않지만 외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호 

르몬의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생리적 요인과 

도 관련이 있다는 안봉전 등坳, 최한규 등啊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퍼머나 

염색, 탈색을 반복할수록 모발이 손상하므로 머리카 

락이 많이 빠지고, 푸석거리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흰머리도 급속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밝힌 

문인옥")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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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박순영, 광주 광역시 서구 보건소식, 11권 84호 (1999).
38) 정명선, Op. cit., pp. 165-179.
39) 안봉전, 배만종, 모발과학론, (서울: 도서출판 대일, 1997).
40) 최한규, 노성욱, 서동수, 서성준, 김명남, 홍창권, 노병인, 기백석, ''원형탈모증과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 

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학회지 37권 6호(1999), pp. 733-738.
41) 문인옥, 조성선, "여대생의 모발건강과 질병요인과의 관련성,” 한구보건통계학회지 25권 2호 (2000), pp.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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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차원과 강도

요인 신체 관련 스트레스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스트레스 문항

평균
전체

평균

• 나는 뱃살이 늘어나 신경 쓰인다. 0.87 0.10 0.02 3.82
요인 1 • 나는 허리가 두꺼워져서 신경 쓰인다. 0.86 0.09 0.04 3.76

체형 관련 • 나는 체중이 늘어나 신경 쓰인다. 0.78 0.20 -0.08 3.67 3.58
스트레스 • 나는 팔이 점점 굵어져서 신경 쓰인다. 0.73 0.03 0.21 3.27

• 나는 엉덩이가 점점 처지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 0.70 0.26 0.08 3.37

요인 2 
얼굴 관련 

스트레스

• 나는 얼굴, 목 등에 주름살이 더 많아져서 신경 쓰인다. 0.01 0.80 0.11 4.07
• 나는 얼굴에 기미 혹은 검버섯이 생겨서 신경 쓰인다. 0.23 0.59 0.14 3.56

3.84
• 나는 얼굴, 목 등 피부가 처지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 0.22 0.81 0.26 3.96
- 나는 눈이 처지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 0.14 0.73 0.27 3.79

요인 3 • 나는 머리카락이 푸석거려서 신경 쓰인다. 0.17 0.27 0.73 3.87
헤어 관련 • 나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신경 쓰인다. 0.03 0.13 0.85 3.80 3.91
스트레스 • 나는 흰 머리가 늘어나는 것이 신경 쓰인다. -0.01 0.21 0.64 4.04

고유치 2.93 1.95 1.48
총 변량(%) 29.26 19.52 14.78
누적 변량(%) 29.26 48.79 63.57
신뢰도 계수(a) 0.86 0.77 0.67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강도에 따라 외 

모 관리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응답자 

의 각 스트레스 강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을 고집단(M=3.78〜 

5.00)으로 덜 경험하는 집단을 저집단(M=L44〜3.77) 

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간 외모 관리 행동 

의 차이를 실제 행동과 의도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 

해 각 집단별 /-test를 실시한 결과,〈표 2〉,〈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집단간 

외모 관리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차원별로 부분 

적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형 수술 

은 체형을 제외한 얼굴, 헤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있어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3<0.05)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과 헤어에 관련된 신체 

스트레스를 많이 경 험하는 여 성(M=L54, M=1.52)이 

덜 경험하는 여성(M=L37, M=1.37)에 비해 실제 외 

모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성형 수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서 보면, 두 집단간 헤 어 

관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굴 및 헤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과 

덜 경험하는 두 집단 모두 기본적으로 헤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 

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 

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2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메이크업이나 패션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이 헤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Workman, John- 

son°)이 밝혔듯이 헤어스타일이 피부나 의복을 통합 

하는 토털 코디네 이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상 형성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들이 여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용 성형 수술을 선택하고 이러한 

성형 수술이 신체의 매력성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 

제 성형 수술을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에게 만족감을 부여한다는 최현진⑶, 이현옥的의 연 

구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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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J. E. Workman and K. P. Johnson,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 Textile Re­
search Journal Vol. 10 No. 1 (1991), pp,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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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

、스트레스 차원별 

강도 
외모 관리 행동'、^

얼굴 헤어 체형 전체

고

N=223
저

N=191
고

N=258
저

N=156
고

N=230
저

N늬 84
고

N-219
저

N=195

기능성 화장품
2.44 2.36 2.40 2.40 2.50 2.28 2.44 2.35

(1.14) (1.16) (1.05) (1.29) (1」7) (1.H) (1.07) (123)
/-value 0.70 -0.07 1.93 0.75

의류 제품
2.66 2.60 2.60 2.69 2.67 2.59 2.71 2.55

(1-11) (1-11) (1-09) (1.22) (口5) (1.13) (1-11) (1.17)
/-value 0.55 -0.79 0.68 1.37

헤어 관리
2.96 2.96 3.04 2.83 2.87 3.07 3.02 2.89

(1.18) (124) (1.20) (1-20) (1-18) (L22) (1-18) (122)
/-value -0.07 1.74 -1.61 1.15

피부 관리 2.52 2.38 2.56 2.28 2.41 2.51 2.50 2.40
(1.63) (1.60) (1.63) (1.58) (1-61) (1-63) (1.62) (1.62)

Z-value 0.87 1.73 -0.61 0.61

헬스/요가
1.57 1.62 1.62 1.56 1.63 1.54 1.63 1.56

(1.26) (1-32) (1.32) (1.24) (1-30) (1.28) (1-32) (1-26)
/-value -0.35 0.45 0.72 0.53

성형 수술
鑿 137 1.52 1.37 1.46 1.47 1.54 觸

(0-81) （0网） (0.68) (0.76) (0.76) (0.K1) W.的）

/-value -0.14

전체
2.28 2.21 2.29 2.19 2.26 2.24 2.31 2.19

(0.70) (0.72) (0.71) (0.72) (0-71) (0.71) (0.70) (0.72)
/-value 0.94 1.41 0.21 1.68

*p<0.05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현재 외모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해볼 의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85,p<0.00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이 덜 경험 

하는 집단에 비해 외모 관리 의도가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헬스/요가를 통한 외모 관리 

의도를 제외하고 기능성 화장품, 의류 제품, 헤어 관 

리, 피부 관리 및 성형 수술에 대한 외모 관리 의도 

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집단이 덜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 외모 관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가 외모 관리 의도로 표출된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보아진다. 그러나〈표 2〉와〈표 3〉에서 보듯 중년 

여성들의 실제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 간에는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모 관리 의도가 반드 

시 실제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외모 관리에 요구되는 시간, 비용, 위험 지각 때 

문으로 사료된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중년 여성의 신체 관 

련 스트레스의 차이

중년 여성의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배우자 유무, 

월경 유무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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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현진, Op. cit., pp. 109-132.
44) 이현옥, 구양숙, Op. cit., pp.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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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외모 관리 의도의 차이

'、、스与레스 차원별 

강도

외모 관리 의

얼굴 헤어 체형 전체

고

N=223
저

N=191
고

N=258
저

N=156
고

N=230

저

N-184
고

N=219
저

N=195

기능성 화장품
3.86 3.32 3.71 3.44 3.84 3.32 3.82 3.37

(0.92) (0.96) (0.97) (0.96) (0.95) (0.93) (0.96) (0.95)
/-value 5.70*** 2.87** 5.65*** 4.78***

의류 제품
3.55 3.27 3.48 3.32 3.59 3.20 3.54 3.29

(0.93) (0.81) (0.92) (0.82) (0.89) (0.83) (0.95) (0.79)
/-value 3.18** 1.76 4.43*** 2.91**

헤어 관리
3.68 3.30 3.71 3.18 3.61 3.37 3.72 3.27

(0.86) (0.80) (0.81) (0.82) (0.86) (0.84) (0.86) (0.79)
Z-value 4.65*** 6.38*** 2.87** 6.00***

피부 관리
3.56 3.30 3.55 3.27 3.62 3.21 3.60 3.26

(0.91) (0.90) (0.90) (0.90) (0.88) (0.90) (0.92) (0.87)
/-value 298** 3.06** 466*** 3 93***

헬스/요가
3.26 3.25 3.20 3.34 3.57 2.86 3.34 3.16

(3.25) (1-23) (1.31) (1.21) (1-12) (1.36) (1.28) (1.28)
/-value 0.11 -1.07 5.84*** 1.42

성형 수술
3.38 2.88 3.31 2.89 3.24 3.04 3.34 2.93

(1.17) (1.09) (1-17) (1.09) (1.15) (117) (1.16) (1.12)

Z-value 4.38*** 3.63*** 1.75 3.59***

전체
3.55 3.22 3.49 3.24 3.58 3.17 3.56 3.21

(0.77) (0.67) (0.77) (0.68) (0.72) (0.72) (0.75) (0.70)
/-value 4.53*** 3.41*** 5.78*** 4.85***

**p<0.01, ***p<O.O()l에서 유의함.

악하기 위해 ANOVA와 /-test를 실시한 결과,〈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배우자 유무를 제외하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0.001).

먼저, 연령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0대(M=3.62)에 비해 50 • 60대(M=3.89, M=3.85)가 

신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0.001). 구체적으로, 40대는 50 • 60대 

에 비해 체형(M=3.72)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는 얼굴(M=4.04) 

및 헤어(M=4.04)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 

험하며, 60대는 헤어(M=4.25)와 관련된 신체 스트레 

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0대까지는 어느 정도 체형 변화 

가 더디게 일어나지만 40대 이후로 신체적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자신의 신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신체 변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여성들이 40대 

에 들어서면서부터 체형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하 

고, 50대부터는 얼굴이나 눈가 주름 및 처짐이 급속 

히 진행됨에 따라 얼굴의 매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3. 또한, 60대부터는 노화에 따른 탈모나 

흰머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뿐 아니라 흰머리 

를 감추기 위한 잦은 염색과 퍼머에 따른 손상이 오 

히려 탈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佝

학력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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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함용헌, “항노화 • 고기능성 제품 개발 활기,” 화장품신문 (1997년 8월 4일, 34면).



124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 관련 스트레 

스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중 

졸 이하의 경우 얼굴(M=4.05) 및 헤어(M=4.16)와 관 

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고졸(M=3.70)과 대학졸업 이상(M=3.57)의 경우, 

중졸 집단(M=3.29)에 비해 체형과 관련된 스트레스 

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업주부(M=3.86)가 전문직(M=3.57), 판 

매 서비스직(M=3.74)에 비해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亿특 

히 전업주부의 경우 직업을 가진 중년 여성들보다 얼 

굴(M=3.98) 및 헤어(M=4.03)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

트레스 차원 
인구통계적 写矿Iff 얼굴 스트레스 헤어 스트레스 체형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연령

40 대
N=!64

3.56 
(0.89)

B

3.57 
(0.96) 

C

3.72 
(0.90)

B

3.62 
(0.67)

B

50대
N=150

4.04 
(0.78) 

A

4.04 
(0.71)

B

3.62 
(0.78) 

A

3.89 
(0.57) 

A

60 대
N=100

4.02
(0.79)

A

4.25 
(0.58) 

A

3.29 
(0.88) 

A

3.85 
(0.63) 

A

Rvalue 15.84*** 25.70*** 8.26*** 8.71***

학력

중졸 이하 

(N=89)

4.05 
(0.74) 

A

4.16 
(0.75) 

A

3.29 
(0.84)

B

3.83 
(0.59) 

A

고졸

(N=223)

3.86 
(0.86) 

A

3.88 
(0.86)

B

3.70 
(0.87) 

A

3.81 
(0.66) 

A

대학 이상

(N=102)

3.63 
(0.89)

B

3.73 
(0.84)

B

3.57 
(0.84) 

A

3.64 
(0.62)

B

Rvalue 5.73** 6.48** 7.23*** 2.92*

직업

전업주부

(N=233)

3.98 
(0.78) 

A

4.03 
(0.77) 

A

3.57 
(0.87)

3.86 
(0.61) 

A

전문직 

(N그78)

3.58 
(0.84)

B

3.66 
(0.88)

B

3.47 
(0.82)

3.57 
(0.59)

B

판매서비스

(N=103)

3.74 
(0.97) 

B

3.81 
(0.92) 
AB

3.68 
(0.89)

3.74 
(0.71) 

A
兄 value 7.5辭** 6.68*** 1.43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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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문인옥, 조성선, Op. cit., pp.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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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三트레스 차원 
인구통계적 车제 얼굴 스트레스 헤어 스트레스 체형 스트레스 전체 스트레스

수입

200만원 미만 

(N-157)

3.95 
(0.86) 

A

4.02 
(0.82) 

A

3.50 
(0.90)

3.82 
(0.65) 

A

200 ~300만원 미만 

(N=142)

3.88 
(0.76) 

A

3.88 
(0.82) 

A

3.68 
(0.85)

3.81 
(0.61) 

A

300〜400만원 미만 

(N=64)

3.80 
(Q91) 

A

3.98 
(0.71) 

A

3.65 
(0.85)

3.81 
(0.60) 

A

400만원 이상 

(N=51)

3.50 
(0.94)

B

3.53 
(1.00)

B

3.46
.(0.81)

3.50 
(0.68)

B

Rvalue 3.77* 4.78** 1.51 3.78*

월경

유무

월경

(N=209)
3.61

(爵1)
3.64 

(0.94)
3.67 

(0.88)
3.64

(0.68)
폐경

(N=205)
4.08 

(0.72)
4.18 

(0.61)
3.49 

(0.85)
3.91

(0.57)

/-value —5.69*** -6.88*** 2.09* —4 46***

*p<0.05, *><0.01, ***p<0.0()l에서 유의함.

직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지만 헤어(M=3.66)와 관련해서 다소 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 

한 결과, 전체적으로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05).

마지막으로, 월경 유무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 

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폐경인 중년 여성 

이 현재 월경 중인 중년 여성에 비해 신체 관련 스트 

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仇<0.001). 

구체적으로 폐경을 한 집단(M=4.08, M=4.18)의 경 

우, 월경을 하고 있는 집단(M=3.61, M=3.64)에 비해 

얼굴 및 헤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 

며, 월경을 하고 있는 집단(M=3.67)의 경우 폐경을 

한 집단(M=3.49)에 비해 체형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은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 중에 

서 가장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여성의 매력성과 

젊음의 상실, 노년기로의 이행으로 받아들여지기 때 

문에 이러한 중년 여성들의 폐경은 신체 관련 스트 

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Rousseau'"의 연 

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폐경 

인 경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얼굴과 헤 

어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건조해지기 쉬우며, 주 

름살이 더 늘고 헤어 또한 푸석거리며 탈모가 발생 

하여 이로 인한 우울, 불안, 피로 등이 신체 관련 스 

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중년 여성의 외모 관 

리 행동의 차이

중년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외모 관리 행 

동과 의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를 실시한 결과 직업, 수입, 배우자 유무, 월경 유무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 

125

47) M. E. Rousseau,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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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력에 따라서만 부분적으로 /><0.05 이상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와〈표 6〉은 각각 연령 

과 학력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를 분석한 결 

과이다.〈표 5〉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실제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성형 수 

술, 헤어 관리, 헬스/요가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0<0.05). 특히 성형 수술 및 헤어 관리 

를 통한 외모 관리 행동 및 의도에 있어서 40 • 50대 

에 비해 6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헬스나 요 

가를 통한 체 형관리에 있어서는 60대에 비해 40 • 50 

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요가를 하고 싶다 

는 외모 관리 행동 및 의도에서 40대와 50대 여성이 

60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성형 수술의 외모 관리 

행동 및 의도는 40대 50대 보다 60대에서 더 높게 나 

타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성형 

수술은 경제력이 더 필요하고 헬스/요가는 체력과 시 

간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6〉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학력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모 관리 의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QK0.05). 그러나, 부분적으로 헬스/요가, 

기능성 화장품, 의류 제품 및 성형 수술을 통한 외모 

관리 행동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헬스나 요가, 의류 제품을 

통해 외모 관리를 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 

수술을 통한 외모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처럼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이 성형 수 

술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형 수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위험 지각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외모 관리 의도에 있어서는, 특히 학력이 높 

을수록 성형 수술 의도를 제외한 기능성 화장품, 의 

류 제품, 헤어 관리, 피부 관리 및 헬스요가를 하고

〈표 5> 연령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의 차이

연령

외
관리 행동、、

40 대 

(N-164)
50 대 

(N=150)
60 대 

(N=100)
F-value

연령 
외모、、 

관리 의

40 대 

"164)
50대 

(N=150)
60 대 

(N=100)
Rvalue

기능성 화장품

2.60 
(L22) 

A

2.28 
(1.09)

B

2.24 
(1.07) 

B
4.45* 기능성 화장품

3.62 
(1-03)

3.56 
(0.90)

3.66 
(0.99)

0.32

의류 제품

2.88
(1.28) 

A

2.44 
(0.99) 

B

2.52 
(1.03) 

B
659*** 의류 제품

3.47 
(0.89)

339 
(0.85)

3.37 
(0.93)

0.54

헤어 관리

2.83 
(1.26)

B

2.89

(1.14) 
B

3.27 

(L14) 
A

4.61* 헤어 관리

3.32 
(0.83)

B

3.50 
(0.84)

B

3.82 
(0.83) 

A
11,14***

피부 관리

2.15 

(1-51)
B

2.37 
(1-57) 

B

3.07 
(1.70)

A
10.93*** 피부 관리

3.39 
(0.91)

3.39 
(0.95)

3.60 
(0.84)

2.10

헬스/요가

1.66 
(1.27) 

A

1.71 
(1.45) 

A

1.30 
(0.97) 

B
헬스/요가

3.45
(1.16) 

A

3.23 
(1.30) 
AB

2.98 
(1-39) 

B
422*

성형 수술

1.30 
(0.70)

B

1.43 
(0/71) 

B

1.77 
(0.85) 

A
12.52*** 성형 수술

2.76 
(1.09) 

C

3.15 
(1-14) 

B

3.78 
(1.03) 

A
26.74***

전체
2.24 

(0.74)
2.19 

(0.64)
2.36 

(0.75)
1.84 전체

3.34 
(0.69)

337 
(0.75)

3.53 
(0.83)

2.34

*p<0.05, **p〈0.01, **%).0()1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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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력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의 차이

\ 학력

외 4、

관리 행彖\

중졸 이하 

(N=89)
고졸 

(N=223)

대졸 이상 

(N=102)
Rvalue

X 학력 

외/、、 

관리 의据'、、

중졸 이하 

(N=89)
고졸 

(N=223)
대졸 이상 

(N=102)
兄 value

기능성 화장품

2.09 
(1.03)

B

2.45 
(1.16) 

A

2.56 
(1-17) 

A
기능성 화장품

3.36 
(1.06)

B

3.67 
(0.96) 

A

3.70 
(0.90) 

A

의류 제품

2.29 
(1-07) 

B

2.74 
(1-09) 

A

2.72
(1.25) 

A
5.24** 의류 제품

3.06 
(0.94)

B

3.51 
(0.86) 

A

3.55 
(0.80) 

A
1().()*"

헤어 관리

3.08
(1.13)

2.94 
(1-23)

2.89
(1.21) 0.62 헤어 관리

3.47 
(0.98) 

B

3.53 
(0.85)

B

3.48 
(0.74) 

A
0.26

피부 관리

2.49 
(L55)

2.56
(1.68)

2.19 
(1-51) 1.88 피부 관리

3.22 
(0.99) 

B

3.51 
(0.89) 

A

3.47 
(0.86) 

A

缨

헬스/요가

1.18 
(0.75)

B

1.70
(1.39) 

A

1.73 
(1-35) 

A
6.04** 헬스/요가

2.60
(1.37)

B

3.38 
(1.21) 

A

3.55 
(1-15) 

A

Ig*

성형 수술

1.64 
(0.79) 

A

1.50 
(0.81) 

A

1.22 
(0-54)

B
840*** 성형 수술

3.43 
(1-09) 

A

3.15 
(1-20) 

AB

2.90 
(1.08)

B
4.97

전체

2.13 
(0.62)

2.31 
(0.73)

2.22 
(0.73) 2.32 전체

3.19 
(0.85)

B

3.46 
(0.72) 

A

3.44 
(0.67) 

A
4.5ir

*p<0.05, **p<0.01, ***p<0.(X)l 에서 유의함.

싶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이 낮 

을수록 성형 수술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외모 관리 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 • 문화적 

추세 속에서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으로 많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중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주시하고,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그들의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여성들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는 헤어, 

얼굴 및 체형이라는 3개의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년 여성들은 특히 헤어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 

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신체 관 

련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여성들이 덜 경험하는 

여성들보다 실제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중년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신체 

관련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배우자 유무 

를 제외한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월경 유무에 따라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과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학 

력에 따라서 만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연령대별, 학력별에 따라서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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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중년 여성들도 젊은 여 

성들 못지않게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변형 수단을 통해 자신의 신 

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외모가 하나의 자산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들도 외모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나이 들어 

감에 따라 쇠퇴해지는 신체적 기능과 아름다움의 상 

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모의 개 

선이 중년 여성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 존 

중감을 유지 • 복원시킬 수 있다면 중년 여성의 외모 

관리는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외모 관리 행동은 자칫하면 

이상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헤쳐 오히려 다른 스트 

레스들, 예컨대, 성형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 관 

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 같은 또 다른 스트 

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아름다움의 

관리와 함께 신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와 외 

모 관리 행동 및 의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 

로써 중년 여성의 현재 외모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 

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한 지역에 국한되 

어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중년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 사회적 요인을 추출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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